신세계배 제29회 KLPGA선수권대회 최종R – 최나연 시즌 첫승!
‘얼짱골퍼’ 최나연(20,SK텔레콤)이 그토록 기다리던 시즌 첫승을 거뒀다.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자유 컨트리클럽(파72/6,412야드)에서 열린 신세계배 제29회 KLPGA 선수권대회(총상금 3억원/우승상금 6천만원) 최종라운드에서 최나연이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우승했다. 

7언더파 공동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최나연은 4번과 5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단독선두로 나서며 9언더파로 전반 9홀을 마쳤다. 후반 9홀을 맞은 최나연은 11번홀에 이어 13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시즌 첫승에 한발 다가섰다. 단독 선두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15번홀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바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음 16번홀에서 버디를 낚았다. 나머지 2개홀을 침착하게 파로 마무리하면서 올시즌 첫승, 생애통산 3승째를 거뒀다.

우승자 최나연은 “많은 분들이 첫승을 기다린 것 만큼 나역시 기다렸던 우승이라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항상 지켜봐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또한”다음주에 미국 Q스쿨 예선전을 참가하러 미국에 간다. 올해의 목표는 최종예선을 통과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신인왕을 거머쥐는 것이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최나연과 함께 공동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여지예(23,김영주골프)는 버디 1개와 보기 3개를 묶어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 공동 9위로 마감했다.

한편 시즌 7승을 노리던 신지애(19,하이마트)는 오늘 버디 2개, 보기 2개를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공동 6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신지애는 지난주 7억원 획득 최단기간을 경신한지 5일만에 8억원 획득 최단기간을 수립했다. 총 획득상금 808,221,000원으로 기존 정일미의 7년 5개월 15일을 무려 5년 4개월을 단축시킨 1년 10개월 20일이다. 앞으로 9억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본인의 연간 최다 획득 상금기록을 434,166,667원으로 새롭게 경신했다.

한편 기자단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드레서에는 여지예가 선정되어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신세계가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한 이번‘신세계배 제29회 KLPGA선수권대회’는 최나연이 ‘메이저퀸’으로 등극하며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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